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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7 월 9 일 “찾아오신 예수님(32)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15:1-8) 

<도입>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두 질문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근원적 

질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그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조건은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라를 다른 표현으로 4 절부터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연합의 관계입니다. 서로 안에 거함으로서 하나됨을 뜻합니다. 하나됨이란 획일적 일치가 아니라, 한 

목표 아래 방향성을 같이 하며 뜻과 마음과 방식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88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비추어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뜻과 방식을 맞추어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절 나와 하나됨을 이루라. 나도 너희와 하나됨을 이루리라.  

4 후 너희가 나와 하나됨을 이루지 아니하면.  

5 절. 그가 나와 하나되고, 내가 그와 하나되면.  

6 절. 사람이 나와 하나되지 아니하면.  

7 절. 너희가 나와 하나됨을 이루고, 내 말이 너희의 뜻과 방식을 이끌어 하나되면 이라는 뜻.  

4~7 절까지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 

그러면 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2 절부터 반복하여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 한번 볼까요?  

2 절.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4 절. 주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 절. 주님과 서로 하나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6 절. 서로 하나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면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7 절. 주님과 하나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8 절. 주님과 서로 하나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매절 열매에 관하여 말씀.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이루는 열매의 실체에 관해서입니다 . 

[2] 열매 = 관계 공동체(사랑과 친밀함이 특징.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이것은 14 장부터 나타납니다. 첫째,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버지 집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거하는 형제들(공동체)을 암시합니다.  

둘째, 4:12,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언급된 

일은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공동체(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적 베풂도, 영적 사역도, 선교도, 

모두 그 일의 부분적입니다(지난 강해 3 편 참고).   

세째, 14:23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집에는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가족을 이룬다(make home)는 뜻이었죠. 이 모두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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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됨을 통해 나 개인의 업적이나 평온이나 윤리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약속의 말씀은, 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구하면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7 절후).  

성경은 한 개인적 삶의 이슈를 충실히 다루어 주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완성이 성경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에덴동산 - 아담 홀로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창 2:18).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가족 

공동체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족장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 그 후 그들의 

후예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율법이라는 숭고한 삶의 안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 국가로서 출범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1 제자들만 남겨 놓으신 듯 했지만 곧 

이 땅에 사도 공동체를 이루셔서 오늘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길러가십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거룩한 무리가 되어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맺음> 

서두에서 언급한 두 질문,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면 예수님의 의도와 많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기독교의 진수와 멀어집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 교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정한 공동체성, 즉,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적 공동체에 대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의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답변을 

나누어 보십시요. 

2.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요?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안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말씀해 보십시요. 

3. 우리의 본성은 개인중심적임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개인중심적 관점 위에 발전한 이해의 

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성경적일까요?  

4.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거함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자는 말씀은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